


oz

F0r0| &2 AIS HF2 =it 0lAZ M
AOI [HABIS R5Hs Sat 2TMULICH 3
A AFZISHS OFLHQH ETH

04, OHE OF&)

Ot

RA0IAT Ot

©MH M==2 0J0FIIC EL=s ¢

12 Z0ksHs WRQ X, 19 21t
0

20l 5 NS
=
—

'lrE'CELID. 0H0I=Cl ==0|0IM MANS B
IS, BI0FE LAl ! ==

S 0F53H QIZE MEGHE 21




Al=} gl 3t: a2 2 olittolol]

" OHA| ZHH SILH0|0kT) 043t
SHH MLIEENR?”
Ot M AIdHEH Mol 2 o SMaliZ2H0| ‘Al AL 2] 4= 2
5 E %szrs OLEAALICE MAtol 2| HolE 012
CtEo|= M B3 Q2|9 AF0 X|[YLnt2.
o= AlL} EEPEEU.\_ OtH =& E| HOLo| 71.92 Ok)| 2 O|OfT|

o ot

s

CEN|QF HEO|T OHASHY| £Fr 1 CX|E MAMS
‘g5 ISR OjoF1| S0 1SRG,

G2 O] R0| ofa{ 20| OZoj| MHESH SHArO| & U
FHLICH 739 TH SIOjL 'Al A|CH THj2{C) Majs ot £.0 2
Ch O L= TR ?







M1

=otec il & =0 = uoca it SHE & BHR

St UolE=a i I e,

HOis OolEe =0l 0lcl EAMAE U=2 28 Y

20l s dllesE £0LAR.

‘PEE O iR DR U 2

2ok A4S0 oMM w =l HNs IS 0N

SAH 220202 Sl T = Sar o=

20! &4 5l 50l

Hex=2 25 80 St 58 J00M NMES

HOoIBE HE mHZ2UAELIC

“Olek, - 0Fekl DO S M0 & LOIEH =311
|

oD I M THANY






2M0IM AZS

1A
%

HexX2 4S= =0F 2dts

J

o
Ui

*

A
L

O X
G 7 L

012k, 0|2kl 120t

HZ2RAELICH

=2
=

HOIEE M

Z2 UI0IEIE SRIAI L0 M THRH






o
FA THL
HO A |2HAR
214042 -
? =ik 2 {
1193 i Il O
ME35
l:! | 5

Of

[llﬂl

2= 2
=5

O 104
Sin

4 2IL4 20|

0| i

CIAH :

g Z0IM 712 2121

Ll
O =
O ,

AN
KR S
=

-

AN

= AAIR.
I©
;

= O H






HOE S WHZ Q045 Qi S K2 MZ9I 212! Alisol Do

= BT K. sHAIRY QIOIE fIEICl M= CHE

ﬂllll

2= 30|
S A U2 N2AUURIK. "0 HOIEITH MZ A0 2 o247

CICH 22 23N S92t






tll
0|
CH
TH
AlH 24
Vit TR

Nl






L

THOEO dt
S o

N
|10
HU

-

HR. olAIBt 22t

0|0

&€ Ot

| Je ] S

(IS A
o= 2

22Ul &







HE.

Gl&.

AT LHTE

5 . 4
@

<H
ol

=
O

Ot

pu Ty
o’

0I0HE A






[ RI2E! 26k 42 MR ES=0] S 2010 IS
Al Z0IRHER. EES0] B2X £7IE ==0oHH UKHH AFAIR.

"ML, 2217t T2H! 23! 0] 25140 £2 E2E M2 HED

AN

CHHIN- S BE|E &1 B (RIE K6 & KIS2| 21))







ISR S2E0| M20| D219 D2IZ MM TS| 2B 8.
M22) S2E0 LT S0l LUNL, 2Ee 235k
KR A 213 21T 25k 20l A2Z SASLICHL "2tk

Ci217F K2ACH 2!E0F, T1CH !






St Cl2) 3MH20IM HOE D 211 9H0) DIRILK DHR RIQH0I 8.

J

S Al =28 0t=20] E= &, 206k4 TR0l 0LE02 = ==012E
GIOIE A2 T BIRAIR.

n ]
dz 240 &4UH, B20H

"LICO0F 22] &2 &AM 0] B3 22 MAIE O [HE5HHIBHAIY L







	우주를 구한 오작교 알고리즘
	AI도움받아 권용흠씀

	작가프로필
	부안의 푸른 자연을 닮은 온화한 미소로 세상에 따스함을 전하는 동화 작가입니다. 현재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부안에 거주하며,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맨발로 흙을 밟고 걸으며 새로운      이야기의 영감을 얻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계절인 봄처럼, 그의 글과 그림에는 늘 생동하는 생명력과 포근한 온기가 가득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메마른 일상에 촉촉한 봄비 같은 감동과 아늑한 위로를 선물하는 작가입니다.
	AI랑 함께 하는 새로운 옛날이야기

	" 안녕!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제1장 은하수 너머에는 우주의 온갖 정보가 모여드는 반짝반짝 '데이터은하계'가있어요.  거대한 데이터 탑들이 미래 도시처럼 네온 빛을 밤낮없이 내뿜는 신비로운 곳이지요. "오늘도 우주 인터넷 신호는 이상 무!" 은하수 청소부인 까막까치 드론들이 날개를 파닥이며 힘차게 소리쳤어요.씩하게 모는   적극적인 소년 견우봇이 살고 있었어요. 견우봇은 소들을 몰아 은하수 구석구석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싹싹 긁어모았답니다. "이랴, 이랴! 꼬마 우주선들아, 좋은 데이터 놓치지 말고 어서 가자잉!"
	이곳에는 홀로그램 우주 소들을 씩씩하게 모는 적극적인 소년 견우봇이 살고 있었어요. 견우봇은 소들을 몰아 은하수 구석구석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싹싹 긁어모았답니다. "이랴, 이랴! 꼬마 우주선들아,          좋은 데이터를 놓치지 말고 어서 가자!"
	반대편 은하수에는 아름다운 디자이너 직녀 앱이 살고 있었어요. 직녀 앱은 사랑스러운 손길로 우주에서 가장 찬란한빛의    옷감을  쓱쓱 짯지요. "오늘따라 은하수 실로 짠 이옷감이 참 곱기도 하네. 누군가에게        꼭    선물하고 싶어."
	컴퓨터 화면 너머로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멋진 재능에 그만        푹 빠져버렸어요. 하지만 데이터 센터의 무서운 대장, 클라우드 킹이  두 사람 앞을 가로막았지요. "어허! 데이터가 서로 섞이면 큰 에러가   난다! 둘은 당장 썩 물러가라!"
	쾅! 클라우드 킹은 거대한 방화벽을 세워 둘을 은하수 양 끝으로 멀리 떼어 놓았어요. 견우봇의 소들은 길을 잃고 허둥대고, 직녀 앱의 화면은 슬픔으로 까맣게 멈춰 버렸답니다. 온 우주의 앱들이 하나둘 픽픽 꺼지기 시작하자 까막까치 드론들이 발을 동동 굴렀어요. "우짜쓰까! 이러다 우주의 불빛이 다 꺼지게 생겼네!"
	견우봇은 밤낮으로 열심히 코딩하며 보라색 방화벽을 뚫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클라우드 킹의 벽은 너무나 두껍고 단단했지요. 견우봇이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고, 요놈의 방화벽이 통 안 열리네!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하지만 견우봇은 적극적인 소년답게 엉엉 울지 않고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둘을 다시 이어 줄 새로운 통신망 '오작교 알고리즘'을 번쩍 떠올린 거예요.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순 없제! 내가 직접 길을 만들겠어!"
	그때 찌르릉! 은하수 청소부 까막까치 드론들이 날개를 반짝이며 떼를 지어 날아왔어요. 드론들이 견우봇 주위를 든든하게 감싸며 외쳤지요. "견우봇, 우리가 도울게! 우린 이 은하수의 숨은 통로를 전부 꿰뚫고 있당게! 모두 꼬리를 잡고 연결하자!" (위트 포인트 사투리 유지)
	까막까치 드론들이 서로의 꼬리와 꼬리를 체인처럼 단단히 연결했어요. 파르르! 드론들의 날개가 한꺼번에 빛나더니, 방화벽을 우회하는       커다란 '슈퍼 링크 다리'가 은하수 위에 스르륵 놓였답니다. "와아,     다리가 열렸다! 직녀야, 기다려!"
	빛나는 다리 한가운데서 견우봇과 직녀 앱이 마침내 마주 잡았어요. 두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닿는 순간, 은하수 전체에 아름다운 불꽃놀이처럼 데이터 스파크가 팡팡 터졌지요. "정말 보고 싶었어, 견우야!" "나도야! 우리 힘을 합쳐서 이 멋진 우주 세상을 더 따뜻하게하자잉!"

